
#BooksAndRoses 는 모든 사람들이 문학을 즐길 수 있도록 오랜 전통을 세계로 
알리려는 프로젝트입니다. 4월 23일은 책, 장미, 사랑이 오랜 전통과 함께 하나 되는 날로 
바르셀로나가 있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 기념일이며,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기사와 공주님, 그리고 용에 대한 
전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5세기부터 산조르디 
날인 4월 23일에 사랑하는 여인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는 것이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1920
년대부터는 사랑하는 남자에게 책을 선물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세계 문학에 있어 상징적인 이 날은, 윌리엄 셰익스피어, 미겔 
데 세르반테스, 모리스 드뤼옹, 할도르 킬랸 락스네스, 나이오 
마쉬,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빅토리아 글렌디닝, 요셉 플라, 
테레사 드 라 파라, 패멀라 린던 트래버스, 마누엘 메히아 
바에호 등 많은 대문호의 탄생일 혹은 서거일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많은 이들이 책과 장미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카탈루냐 
출판사들이 포함된 한 단체가 유네스코에 제안하여 1995 년, 4 월 23 일은 

15세기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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